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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도계서원道溪書院의신묘년 춘
계향사가 4월 2 2일, 음력 3월
중정中丁 2 0일 1 1시에 봉행되
었다. 이 서원은 매년 춘추로
두 차례 제향을 받드는데 그
정일이 음력 3월과 9월의 중정
일, 10간十干의 정丁자가 한
달에서 가운데 번에 드는 날이
고, 이번이 그 봄철의 정일인
3월 중정이었다. 이날 전야부
터 내리는 봄비가 연면하여 종
일 궂은 날씨로 처마밑에서부
터는 우산을 받쳐들고 이동해
야 하는 가운데 행사가 이루어
졌다.
유림 행사인 이곳의 향사도

전석이 아닌 당일 아침 입재入
齋에 당일 행사로 바뀐 것이
오래이고, 세태의 변천에 따라
재생齋生이 없는 것은 아득 옛
날부터요, 수직인守直人이 살
지 않아 직사直舍가 비어 있는
것도 오래되어 있었다. 그러나
3 7 0여년 풍상을 겪으면서 옛모

습을 잃지 않고 있
는 고건물의 창연
함은 아직 그대로
의연하였다. 또한
도계서원은 4년 전
인 2 0 0 7년, 이 서
원을 개관하여 알
리는‘도계서원’이
라는 이름의 소책
자를 만들어 유관
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0여년 전
1 9 9 9년에는 안동권
씨도촌문중에서
‘안동도계촌—입향
5백년사’라는 책자
를 발간하기도 하
였다. 그리고 최근
에는 이 마을을 고
유 브랜드화한 로
고도 만들어 특허
청에 상표등록을
필하였는데 그 로
고에 한자로는‘道
溪村’이라 하고 그
밑에 단 영문은

‘Dogye Old House’
로 하고 있었다. 

■도계촌의 세거사와 지리
소책자‘도계서원’은 먼저

‘도계촌의 입지와 자연환경’을
개관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
하고 있다. 

도계촌에 권씨가 세거한 지
는 5백년이 넘었다. 정확히 말
하자면 권사빈權士彬(증영의
정)공이 외조부 이조좌랑 정약
鄭若의 별서別墅가 있던 이곳
에 1 4 7 2년(성종 3년)에 정착하
였으므로 5 3 5년여가 된다. 권
씨가 입향하기 이전은 다른 사
족士族이 거주한 자취는 없고,
이때부터 토지를 개척하고 동
족공동체적同族共同體的 촌락
을 형성하였다. 동성同姓 집단
이 한 곳에 세거하면서 5백년
을 이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만한 연유가 되는
도계촌의 입지조건을‘택리지
擇里志’의 기록과 견주어 살펴
본다.

안동은 태백과 소백의 2백二
白 남쪽에 위치한, 이른바 신
이 점지한 복된 지역이라 하기
도 한다. ‘택리지’의 저자 청
담淸潭 이중환李重煥은지리를
논하면서‘먼저 수구水口를 보
고 다음은 야세野勢를 보고 그
다음은 산형山形을 보고 다음
은 토색土色을 보고 그 다음은
수리水理를 보고 조산조수朝山
朝水(앞에 솟은 산과 흐르는
물)를 본다 하였다. 도계촌은
천등산天燈山동쪽으로 능선을
뒤로 하고, 앞으로 옥계천玉溪
川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광포천廣浦川과합류하는 곳을
앞에 두고 펼쳐지는 배산임수
형背山臨水形의 마을이다. 천
등산은 해발 5 7 4미터로서 안동
과 영주·예천 세 고을의 진산
鎭山으로 우인羽人이 학을 타
고 내려와 놀았다는 신선의 산
학가산鶴駕山을마주보면서 동
북으로 대곡大谷·사곡寺谷·
백암산白巖山과 두모현豆毛峴
등 해발 5백 미터 이상의 연봉
을 거느리고 2 0여리를 병풍처
럼 둘러서 있고 남으로 높이
5 0미터 정도의 반월산半月山이
부드럽게 마을을 감싸는 구릉
을 이루며 외부로부터 보호하
고 있다.
대곡산에서 발원한 옥계천은

9 9곡 물을 합수하여 약수탕藥
水湯을 이룬 다음 다시 대소
지류를 거두며 마을 앞까지 흐
르는 사이 광포의 들을 펼친
다. 안동에서 북상하는 국도를
따라가 영주·봉화와 경계를
이루는‘옛고개’까지의 너른
평지가 마을이 지배하는 광포
들판이니 입지가 농경의 조건
에 또한 적합하다. 앞으로 흐
르는 시내가 있으니 수구를 갖
추었고 서쪽으로 우뚝 솟은 천
등산이 주산으로 수려하고 단
정하며, 마을은 표고 1 3 0여 미
터의 높이에 자리하고 있으면
서 사철 햇볕을 받아 그늘진
곳이 없는데 주변의 산색이 언
제나 맑고 상쾌하여 싫증을 모
르게 하니 가히 취락을 형성해
누대를 세거할 조건을 갖춘 것
이었다. 
만림공晩林公 권정일權正鎰

은 송와공松窩公(권희權�,
1 5 4 5 ~ 1 6 0 2 )의‘쌍계헌기雙溪
軒記’에서 이곳 도계촌의 계류
溪流를 찬미하여‘서쪽에 옥계
가 흐르고 북에 고계古溪가 있
어 혹은 물결이 떨어져 폭포를
이루고 혹은 푸른 호수처럼 멈
춰 문채를 이루며 일렁이다 돌
에 받쳐 소리를 내며 동구의
석천石川에서 화합하니 대개
지난날 송와공이 쌍계헌이라
자서하여 흥취를 삼았으리라’

하였다. 또 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도계서원 명륜당明
倫堂의 상량문상上樑文에서는
‘동으로 청량산淸凉山 육륙봉
六六峰이 구름 밖에 솟아 있고
산 아래 도산陶山에는 퇴계선
생 사당이 있어 마음의 향불
남몰래 상통하네. 서으로는 학
가·천등 두 봉우리 가지런하
여 도덕본체 유래함이 끊임없
으니 그 누가 있어 거슬러 오
묘함을 알아내리오. 남으로는
낙강洛江물 깊고 넓어 3 0리에
뻗쳐 있어 이 학문 발상근원
멀고 두터움을 알아 천년을 청
아히 내려왔도다. 북으로는 조
령鳥嶺·죽령竹嶺 두 길목이
삼각산三角山에 통하여 푸른
봉황 날아가고 오색 구름 깊었
거늘 만고의 이 한가함 세상
사람 모를레라’하고 찬탄하였
다

■도계서원 독향의‘옥봉 권선
생’
이곳 도계서원의 모현사慕賢

祠에 제향되고 있는 옥봉공玉
峰公 권위權暐는 복야공파 판
서공계 시조후 2 2세로 야옹공
野翁公 휘 의�의 손자, 취규
재聚奎齋 휘 심행審行의 둘째
아들이다. 그 7대조 판서공 휘
인靷이 고려말에 예의판서禮儀
判書로서 역성혁명후 한성판윤
漢城判尹을 권유받았으나사절

하고 낙향하여 안동의 서후면
교리 송야松夜에 복거하였는
데, 그 지명이 원래‘솟밤’으
로서 소야所夜로 표기하던 것
이, 공이 고려의 송도松都를
생각하여 송야로 고쳐 부르며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송파松
坡라고도 하는 이곳은 안동·
예천간 국도 송야사거리에서
시조 태사공 묘소로 들어가는
초입이 된다. 판서공의 현손
오선정五先亭 증영의정 사빈士
彬이 앞서 말한대로 이곳에서
그 외조의 별서가 있던 도계촌
으로 이거하였는데, 이로부터
도계촌이 권씨의 세거지가 된
것이다. 오선정 휘 사빈은 세
종 3 1년, 1449년에 안동 서후
면 송야촌에서 출생하여 도계
촌으로 언제 이거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종 3년, 1472
년에 2 3세로 사마시에서 생원
生員에 입격하고 서울의 성균
관에 유학하였다. 그러나 미구
에 환향하여 출세의 뜻을 접고
구원丘園을 소요자적하면서덕
을 쌓아 향당의 존모를 받았으
며 그 호 오선정은 사후에 추
호된 것으로 전한다. 그 차남
충정공忠定公 충재�齋 벌�이
우찬성으로 영귀함에 따라 의
정부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오선정이 4남을 낳으니 장남

의�는 진사 의흥현감 호 야옹
野翁이고 차남이 충정공, 3남
은 찰방 예귐, 4남은 문과·현
량과 군수 장檣인데, 그 장남
야옹공의 손자로서 그 6방房
취규재聚奎齋 심행審行의 5남1
녀 중 차남으로 옥봉공 위는
명종 8년, 1552년에 이곳 도계
촌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숙회
叔晦이고 호는 옥봉 외에 만수
漫�가 있다. 그 부친 취규재

▲ 도계서원의 명륜당에서 집사분방례를행하고 있다

▲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도계촌의 전경

▲ 도계서원의 안내 책자 표지

▲ 도계서원의 로고

안동시 북후면 도계道溪서원 향사
시조 태사공 묘사墓祀 절목의 원류 전승

‘성화보’초간본 소장의 만대헌晩對軒이있는 곳

▲ 외삼문 홍도문에서 본 도계서원의 강당


